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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인요한)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

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선서하

였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

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

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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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국민

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 지

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우월적 직위를 이

용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이 의심이 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음.

다. 문자 내용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요

한은 “감사감사”라고 답을 하였음.

라.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응급실 축소 운

영 등으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입원조차 하지 못해 국민의 생

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이 응

급실을 찾지 못해 속칭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명을 달리 하는 환자까지 발생하

고 있는 실정임.

마. 윤석열 정부는 근거도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의ㆍ정갈등 상황을 풀어갈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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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한 대안과 대책도 제시하지

못해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

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대란을 바라보는 인식이 국민과 상반

되고 괴리가 있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를 중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못할망정 거꾸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의료붕괴 사태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국

민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

정 청탁한 환자로 인해 치료받아야 할 환자 누군가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피해를 유발한 행위임.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금

지’ 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3조 ‘청렴의무’를 위

배한 것임. 또한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다분함.

사.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

의원의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

아. 이에 국회의원 인요한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제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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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